
답안지 ( 상경계열 )

성  명수  험  번  호 페 이 지

1/5

(가)는 '개인'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개인이 이익을 추구할때 공공의 이익이 가장 효과적으로 증대

 된다고 본다. (나)의 '합리적인 유권자'는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큰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ㄱ유형에 속한다. 만약 유권자들이 (가)의 개인 처럼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고, 이 이기심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증대된다고 본다면, 이 

개인들은 투표의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이 증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투표율의 

하락은 오히려 (가)의 주장과는 반대로 (나)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권자에 대한 대표자의 무책임성 등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의 실험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상대방에게 돈을 하나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평균적으로 받은 돈의 25%를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실험을 통해 유권자들은 오로지 

합리성만을 따져 투표 참여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유권자들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사회의 이익이 

증진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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